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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적용

유 승 희1

1 국민대학교 초 록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
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서울특별시(2022)의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이며, 연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5,513명이다. 분석 방법
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 알고리즘인 CHAID를 활용하였으며,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타당성
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분할 기준, 과적합 통제 전략, 교차검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성인기 이전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 성인
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믿었던 사람이 사기
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 체계 강화, 청년의 자율적 진로결정권 보호 및 가족 관계 차원의 지원, 
성인기 이후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 손상 경험에 대한 예방 및 심리적 지원, 생애과
정 기반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같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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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이 어떤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지, 특히 성장 과정과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기 전과 성인기 이후에 경험한 부정적 사건들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서울시 청년 5,51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인기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
다.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이나 진로 문제로 압박을 받거나 강요를 당한 경험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나 배신을 당한 경험도 사회적 고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은 특정 시기의 단일 경험보다 생애 전반에 
걸쳐 축적된 부정적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과 따돌
림에 대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이 자신의 진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가족과 주변인의 과도한 압박을 줄이고 지원 체계를 마련
해야 한다. 더불어 성인기 이후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배신과 신뢰 손상 경험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과정 전반의 부정적 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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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년기는 생애주기적으로 성인기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취업, 결혼,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발달과업이 요구된다
(김은정, 2015). 전통적으로 청년들은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이러한 과업을 성취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취업난, 물가 상승, 임금 정체, 주거 불안 등으로 인해 청년들은 이러한 발달과업
의 성취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정근하, 노영희, 2022). 청년기에 성취하도록 기대되는 발달과업의 지연은 
개인에게 무능력하다는 낙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불안, 수치심, 무기력, 체념 등의 부정적 감정이 깊어질 
수 있다(정수남 외, 2012). 현재의 청년세대는 경쟁이 치열하고 능력을 중요시하며 친구 관계보다 학업과 입시, 

좋은 직장과 높은 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하였다(김재희, 

박은규, 2016; 노가빈 외, 2021).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에서 반복된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 심한 열등감, 소외감, 무기력에 빠지고, 점차 외부와 단절하고 집 안에만 머무르며 사회적으
로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경미, 2020). 

연애, 결혼, 취업,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는 'N포 세대',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해서 생활하는 '캥거루족',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NEET)',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한정된 공간에만 머무는 '은둔형 외톨이' 

등의 용어는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김재우, 2018). 이러한 용어들은 다소 초점은 다르
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의 사회관계 축소나 단절의 문제를 담고 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9~34세 중 고립·은둔 징후가 나타난 청년은 약 54만 명으로 추정된다(관계부처 합동, 2023; 국무조정실, 2022). 

또한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며,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헌 외, 2017; 김형주 외, 2020).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김기헌 외, 

2017)에서 19~39세 청년 중 약 13만 5천 명이 은둔형 외톨이로 추산되었다. 이후 2020년 조사(김형주 외, 2020)

에서는 18~34세 청년 중 약 37만 명이 은둔형 외톨이로 추산되어, 청년의 연령 범위가 좁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수치보다 약 세 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관계 부족을 넘어,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에 큰 위험 요인이 된다. 친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한 청년기에 이러한 고립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Erikson, 1968). 실제 선행연구들 
또한 사회적 고립이 청년에게 사회·정서적 장애, 우울, 자살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Chang et al., 2015; Hazler & Denham, 2002).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은 향후 한국 사회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시사한다. 2019년 기준 34만 명의 
고립 청년의 경제활동 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6.7조 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또한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정신적 질병 발병 확률을 높이며, 국방·납세·교육·근로, 결혼·출산 등 청년기의 경제·사
회활동을 저하시켜 사회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따라서 청년의 사회
적 고립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가 신설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학술 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노가빈 외, 

2021; 류주연 외, 2023; 박주홍 외, 2022; 유민상, 신동훈, 2021; 이상욱 외, 2023).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분석한 
연구들은 청년기 사회적 고립이 생애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서 나타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박주홍 
외, 2022; 이상욱 외, 2023).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한 가정폭력, 가정불화, 방치, 학대, 

가난,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부정적인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리적인 상처로 남아 성인이 된 후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 2022; 노가빈 외, 2021; 이상욱 외, 2023). 또한 성인이 된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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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및 취업 실패, 가까웠던 사람과의 갈등, 이별이나 배신과 같은 새로운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서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이 촉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홍 외, 2022; 유민상, 신동훈, 2021; 이상욱 외, 2023).

이처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측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몇몇 진행된 마 있으나, 주로 질적 연구 위주로 이루어졌고(노가빈 
외, 2021; 류주연 외, 2023; 박주홍 외, 2022; 이상욱 외, 2023), 양적 연구로 이루어진 경우(김정인, 2023; 이수
비, 전예빈, 2023) 다중회귀분석의 통계기법을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변수들 간의 다양한 결합에 의한 상호
작용 효과가 사회적 고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또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전체 데이터를 여러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특정 값을 예측하기 위해,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형태의 구조로 시각화하는 기법이다(김구, 2002). 이 분석 방법은 다양한 예측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류를 수행하고, 각 변수의 예측력을 평가함으로써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김구, 2002; Shmueli et al., 2011). 

이에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 경험들의 조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변수들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사회적 고립의 위험집단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청년의 사회적 고립 

가. 청년의 사회적 고립 현상과 개념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 간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을 벗어난 실제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은 줄어들고 공동체는 약화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성아, 2022). 과거에는 사회적 고립이 주로 노인층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청년들의 사회 진입 장벽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청년층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후기산업사회에서 성장한 오늘날의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경험
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사회의 원칙과 속성을 학습하게 되었다(손승영, 2009). 대학입시 이후에도 취업을 
둘러싼 경쟁은 멈추지 않으며, 후기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청년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학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하
는 경로가 수월하지 않게 되었다.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반복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아무리 높은 학력과 
스펙을 갖추어도 취업이 어렵고 불확실하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과와 능력을 시장에서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청년
들은 일상의 불안, 낙오에 대한 두려움, 탈진,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김홍중, 2015). 청년층에
서 관찰되는 고립과 은둔 현상은 단순한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현실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만성적인 생존 경쟁의 압박 속에서 탈락과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무력감과 우울감이 쌓이게 되고, 

현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 상태에 이를 수 있다(김홍중, 2015). 경쟁의 끝에서 상처와 좌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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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경험한 청년들은 결국 자신과 사회의 관계를 끊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에 머무르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외동자녀인 경우가 증가하여 혼자서 사회화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지금의 청년세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나눌 상대를 찾지 못한 채 점차 고립되어 가는 경향이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서울특별
시, 2022).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사회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1인 가구가 많은 20, 30대 청년들에게서 개인주의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2). 스스로 고립이나 은둔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식도 점점 커지
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기는 미성년기를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달 단계로, 이 시기에 
결혼, 가족 형성, 취업, 직장생활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간다(김은정, 

2015).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대신 오히려 사회와 단절되고 소외되는 청년이 늘고 
있는 현실은 비단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
다(유민상, 신동훈, 2021).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지고 소외되는 상황으로서, 타인과의 접촉이 적은 객관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고독감,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도 포함한다(Wenger et al., 1996). Zavaleta 

et al.(2017)은 사회적 고립을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보고, 외적인 단절을 외부적 고립
(external isolation), 내적인 단절을 내부적 고립(internal isolation)으로 구분하였다. 외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망이 부재하거나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내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은 한 사람이 사회와 내적·외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용어로는 청년 니트, 은둔형 외톨이 등이 있다. 청년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교육, 고용, 훈련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교육
을 받지 않으며,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의미한다(박진원, 한창근, 2024). 이처럼 청년 니트는 개인의 
삶보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 고용, 훈련과 같은 영역에서 변화가 있을 경우 사회적 
고립의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6개월 이상 가족 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거의 맺지 않고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을 말한다(김혜원, 2022).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고립의 한 형태로서 
심각한 고립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나 은둔형 외톨이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고립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나. 고립·은둔 청년 관련 연구

최근 청년의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혜원(2022)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이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카페 
게시글 분석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삶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은둔형 외톨이는 주로 20대 
남성으로, 맏이이면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어린 시절 잦은 이사나 전학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심리적 측면에서는 우울, 강박증, 대인예민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은둔에 이르게 된 주요 
계기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학교나 직장에서의 부적응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들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주변 사람들과 가족으로부터의 신뢰와 지지, 기다려주는 태도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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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노가빈 외(2021)는 청년 은둔형 외톨이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
적 맥락과 고립·은둔 생활이 지속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은둔·고립 배경’, 

‘사회·심리적 고립’, ‘은둔·고립 장기화에 따른 정서·행동 변화’라는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은둔·고립 배경’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소외, 생산적 인간성을 강요하는 사회, 정서적·육체적 소진(burn-out) 상태가 발견되었다. ‘사회·

심리적 고립’에는 가정에서의 정서적 고립, 학교에서의 정서적 고립,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정서적 고립이 포함되
었다. ‘은둔·고립 장기화에 따른 정서·행동 변화’로 은둔입성기에는 소진된 삶에서의 자발적 철회가 일어나고, 은둔 
중반기에는 은둔생활의 만성화가 이루어지며, 은둔 후반기에는 은둔생활 철회를 위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발견
되었다. 

한편, 김재희와 박은규(2016)는 한국복지패널 6차(2010년)∼10차(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28세∼34세 청년
을 대상으로 성인초기 발달과업인 결혼과 취업의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들은 
결혼과 취업의 성취 유형을 ‘결혼 미성취, 취업 미성취’, ‘결혼 미성취, 불안정 취업 성취’, ‘결혼 미성취, 취업 
성취’, ‘결혼 성취, 취업 미성취’, ‘결혼 성취, 불안정 취업 성취’, ‘결혼 성취, 취업 성취’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 미성취, 취업 미성취’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 수준이 5개 연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 성취, 취업 성취’ 유형에 비해 결혼을 성취하지 못한 다른 유형(결혼 미성취, 취업 
미성취’, ‘결혼 미성취, 불안정 취업 성취’, ‘결혼 미성취, 취업 성취’), 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나 직장에서의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결혼이
나 취업과 같은 발달과업의 미성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청년의 현재 상태나 성인이 된 후 경험한 노동시장, 사회 적응, 대인관계, 

경제 상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기 이전의 경험은 이사나 전학, 학교 부적응 정도만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생애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박주홍 외, 2022; 이상욱 외, 2023),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청년기 경험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에 경험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청년이 성인기 
이전과 이후에 경험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함
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생애주기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성인기 전후 경험과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은 개인을 둘러싼 생태체계적 환경에서 다차원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다(Clarke & McDougall, 2014; Duncan & Bell, 2015). 하지만 삶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열악한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적 고립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김춘남 외(2018)는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의 원인을 아동·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에는 학교적응, 가정환경, 친구관계, 방과 후 활동 등이, 청장년기에는 직업(실업 및 퇴직), 결혼, 이혼, 경제환경, 

친구관계가, 노년기에는 퇴직 후 적응, 자녀 및 배우자, 경제환경, 건강상태 등이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 방임, 가족의 역기능과 같은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elitti et al., 1998). 가족의 역기능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는데, 

가족 구성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가 이혼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감옥에 
수감되거나, 약물중독 상태인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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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 사회적 고립은 생애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서 나타날 수 있다(박주홍 외, 2022; 이상욱 
외, 2023).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겪은 다양한 부정적인 사건들이 심리적인 상처로 남고, 이러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으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된 후에도 취업 실패, 직장에서의 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부정적 경험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경험을 
성인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성인기 이전의 경험

1) 아동기 부정적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개인의 아동기 경험은 그들의 미래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이란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한 외상적 사건을 의미한다
(Crouch et al., 2019).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성인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밝히는 연구
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발전해 왔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개념틀(ACEs framework)은 아동기 역경을 회고적
으로 측정하고, 이러한 경험이 이후 삶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 왔다(Hughes 

et al., 2016). 초기 아동기 부정적 경험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아동 학대(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와 
가정 기능 장애(물질 남용, 정신질환, 어머니에 대한 폭력, 가정 내 범죄 행위)로 설명하였고, 이후의 아동기 부정
적 경험 연구에서는 가정 기능 장애 항목에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이 추가되었다(Anda, 1999). 또한 이후 연구에 
방임(정서적 방임과 신체적 방임)이 추가되었다(Anda, 2009; Dong et al., 2004). 더 나아가, 원래의 아동기 부정
적 경험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아동 학대, 방임, 가정 기능 장애)을 넘어, 또 다른 유형의 아동기 역경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었다. 여기에는 또래 피해 경험(학교 폭력), 지역사회 폭력에의 노출(안전하지 
않은 이웃 환경), 폭력 목격 경험, 아동기 빈곤, 가까운 사람이 심각한 사고나 질병을 겪은 경험, 평균 이하의 
학업 성취, 부모의 잦은 다툼, 친한 친구의 부재, 차별을 느낀 경험, 또는 위탁가정에서의 생활 등이 포함된다
(Finkelhor, 2013; Cronholm, 2015). 

아동기 부정적 경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양극성 장애, 자살, 물질 남용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를 겪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uller-Thomson et al., 2016; Leza et al., 2021; Merrick et al., 2017).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사회적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신뢰의 결여, 미숙한 정서 조절 능력, 부적응적 대처 전략으로 인해 또래에 비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성인기 이후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oole 

et al., 2018; Sheikh, 2018).

2)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

성인기 이전에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사회적 고립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방치, 거부적이고 냉소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고립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과잉보
호는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자녀로 하여금 의존적이며 사소한 일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잉보호
를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친구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거나 경쟁적인 학업 분위기에 쉽게 
좌절하고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이연실, 2012). 이와 반대로 부모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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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자녀를 방치할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부모를 
비롯하여 타인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정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서경현 외, 2013). 또한 부모가 자신의 스트레
스를 자녀에게 표출하여 자녀에게 정신적·물리적 폭력을 가하거나 자녀를 거부하거나 냉소적으로 대할 경우, 자녀
는 대인과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타인에게 적대적 감정을 갖게 되어 사회적 관계 맺기를 거부할 수 있다(이경
선, 2015). 

가족 중에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가진 구성원이 있을 경우, 가족 역동(family dynamics)에 의해 
가족 간 갈등, 의사소통 단절, 정서적 거리감 등을 유발될 수 있다(김연옥 외, 2022). 어릴 때 부모나 가족이 
불안,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자주 표현하거나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아이가 감정 표현과 조절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며, 타인의 감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Zimmer-Gembeck et al., 2021). 또한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모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안정 애착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 타인에게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Barnes & Theule, 2019). 더 나아가 타인과 갈등이나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회적 회피 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 

또래 집단에서의 왕따, 은따, 학교폭력 경험은 개인에게 상처와 트라우마가 되어 학교 등교를 거부하게 하거나, 

학교에 등교하더라도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김
세원, 2018; 이지민, 김영근, 2021).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를 두려워하고 기피하
게 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할 수 있다(윤철경 외, 2021). 학령기에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할 경우,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Vernberg et al., 2006). 

이사는 단순히 거주지가 바뀌는 것을 넘어, 삶의 기반이 이동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중대한 변화다. 

연구에 따르면, 이사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고, 또래 관계도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최정윤, 2016). 은둔형 외톨이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대체로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을 보이며, 사회적 기술이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김혜원, 2022). 이러한 특성을 지닌 아이들에게 이사나 전학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큰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장기간 긴장과 불안을 느끼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학령기의 잦은 전학이나 이사는 아이의 안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지역사회에서의 소속감과 유대감 형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성인기 이후의 경험

대학을 인생 성공의 주요 지표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학 실패는 청년으로 하여금 
또래와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사회적으로 낙오됐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대학 진학에 성공한 또래들은 
캠퍼스 생활, 대외활동,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진학하지 못한 청년은 이런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함을 느끼며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류주연 외, 2023). 이는 자기 비하, 사회적 
자신감 결여, 대인기피로 이어져 대인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변금선, 김정숙, 2024). 

청년기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적 독립을 시작하고 직장생활이나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
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상환, 주거비 마련 등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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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고 있다.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와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개인이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일자리
를 확보하기 위해 결혼과 취업을 뒤로 미루는 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김은정, 2014). 사회적·경제적 독립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취업 및 결혼의 미성취가 청년의 사회생활 확대 기회를 단절시키고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장기화되는 청년 취업난은 청년들의 독립성과 자아실현 기회를 빼앗고, 사회적 소속감을 약화시키고 
있다(김재희, 박은규, 2016). 이는 자신과 삶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이어지며,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과 더불어 
우울, 좌절 등의 심리적 문제를 심화시킨다(임선영, 김태현, 2005; 정연순, 2014). 성인 초기 발달과업 성취 여부
가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김재희와 박은규(2016)의 연구에서 취업과 결혼을 모두 성취하지 
않은 청년 집단은 취업이나 결혼을 성취한 집단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사회 적응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경우 좌절감을 느끼고 사회 진출을 포기하면서 은둔하게 될 수 있다(이향남, 2008).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원인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노가빈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은둔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청년들은 주로 
직장, 아르바이트, 학교생활 등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중한 노동, 불필요
한 업무, 실수에 대한 상사와 동료의 폭언 등을 경험하였고, 부당해고와 저임금 일자리의 반복 등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점차 극심한 피로감과 의욕 저하, 우울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성취와 생산을 요구받으며 기능적인 인간이 되기를 강요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갖추어야 한다는 강박감과 성과를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성과주의적 압박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사회적
으로 도태되고 고립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박주홍 외(2022)의 연구에서는 실직과 구직의 장기화가 청년 은둔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에게 직장과 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스펙을 쌓고 사회 경험을 넓힐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으며, 좋아하는 일을 찾고자 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이 나이를 먹고 방황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는 타인과의 친밀감과 사회적 소속감 확보가 중요한 발달과업이다(Erikson, 1968). 이 시기에 형성된 
친구, 연인, 멘토 등과의 관계를 통하여 청년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자리 잡게 되지만, 이러한 
관계 형성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배신은 청년으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일반화된 불신을 갖게 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심리적 장벽이 될 수 있다(박주홍 외, 2022). 사회적 상처에 대한 과잉 방어로 사람들과의 거리두
기, 새로운 관계에 대한 경계심, 자발적 고립 등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박주홍 외(2022)의 연구에서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한 친구의 배신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 

증오, 불신을 야기하고 삶의 의욕을 감소시켜, 인간관계를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인간관계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성인기 전 혹은 그 이후에 경험한 가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가 친구들과의 모임, 대외활동, 취미활동,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또래와의 교류 기회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사회적 
접촉을 제한할 수 있다(이지민, 김영근, 2021).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는 주변 또래와 비교하며 열등감
을 느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노가빈 외, 2021). 더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
은 가정 내 스트레스와 갈등을 증가시켜, 자녀가 감정적 어려움을 가족과 공유하지 못하거나 위로받지 못하여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이상욱 외, 2023).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이상욱 
외(2023)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지고 
학원도 못 다는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가족과의 불화가 생기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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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적 빈곤은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이어져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노가빈 외(2021)의 연구에서 
한 참여자는 어린 시절 경제적 빈곤으로 기초수급에 의존하거나 주거지를 계속 이동했던 경험으로 안정적인 사회
적 관계 형성이 어려웠고, 성인이 되어서도 더욱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을 
느꼈으며, 이것이 고립의 계기이자 강화 요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박주홍 외(2022)의 연구에서 한 참여자는 성인
이 되어서 반복되는 취직 실패와 백수 생활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돈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질 
못했고 나갈 의욕도 생기지 않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나 
돌봐주던 조부모의 사망,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 이성 친구와의 이별 등을 경험한 청년은 애착 대상으로부터 
얻었던 심리적 안정감, 소속감, 사랑의 주요 원천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일상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되고 이것이 정서적 위축과 타인과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박주홍 외, 2022; 이상욱 외, 2023).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서울특별시(2022)에서 조사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5,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고립·은둔 성향, 생활 실태, 지원 필요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의 최종 표본인 5,513명의 청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은 남자 2,680명(48.6%), 여자 
2,833명(51.4%)로 구성되었고, 연령은 19~24세 676명(12.3%), 25~29세 1,701명(31%), 30~34세 1,530명
(27.8%), 35~39세 1,597명(29%)로 구성되었다. 학력은 중졸 이하 45명(0.8%), 고졸 1,141명(20.2%), 대졸 
3,951명(71.7%), 대학원 이상 403명(7.3%)으로 구성되었다.      

변수 구분 빈도(명) %

성별 남 2,680 48.6

여 2,833 51.4

나이 19세~24세 676 12.3

25세~29세 1,710 31.0

30세~34세 1,530 27.8

35세~39세 1,597 29.0

학력 중졸 이하 45 0.8

고졸 1,114 20.2

대졸 3,951 71.7

대학원 이상 403 7.3

 N=5,513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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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사회적 고립은 유민상과 신동훈(2021), 황수진 외(2021)의 연구에서 활용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의 문항들을 바탕으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진이 구성한 “나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의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가끔 그런 편이다=3”, “항상 그렇다=4”로 측정되었다. 문항 간 신뢰도(Chronbach α)는 0.888로 나타나 
문항 간 응답의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4문항을 평균한 값을 사회적 고립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응답값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는 독립변수를 청년이 성인기 이전에 경험한 부정적 경험과 성인기 이후에 경험한 부정적 경험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측정 문항들은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조사 연구 결과(임형문 외, 2020)와 류정희 외
(2018)가 번안한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 척도를 토대로 생애 전반기의 부정적 경험(아
동·청소년기, 청년기)을 측정하는 지표를 구성한 유민상과 신동훈(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성인기 
이전에 경험한 부정적 경험은 “부모님(혹은 그 외의 나를 키워준 사람)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불안, 우울 등)”,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변수로 구성하였다. 성인기 이후에 경험한 부정적 경험은 “가까운 사람이 취업 문제로 
나를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 다녀야 했던 경험”, “내가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내가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을 못했던 경험”,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내가 원했던 때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가까웠던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경험(절교, 죽음 등)”, “믿었던 
사람이 내게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변수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없다=1”, “있다=2”로 응답되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년의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이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데이터 간의 관계, 규칙, 패턴 등을 탐색하고 이를 모형화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마이닝 기법이다(김구, 2002). 이 기법은 재귀적 분할(recursive partitioning)을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중요도를 나무 구조 형태로 시각화하여, 분석 결과의 해석과 설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Shmueli et al., 2011). 특히 의사결정나무는 유의미한 독립변수를 식별하고,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이 결합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김구, 2002). 이에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 경험 변수들의 결합 효과 및 변수들의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에는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or)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CHAID

는 통계적 유의확률(p-value)을 기준으로 변수의 분할과 병합을 반복하여, 최적의 나무구조를 형성하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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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이지연, 이영주, 2021).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이분형 또는 범주형 변수가 아닌 연속변수로 처리하여 
회귀형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적 고립은 복수 문항을 평균하여 산출한 척도 점수로, 개인의 고립 
수준이 연속적인 스펙트럼 상에서 나타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를 상위 25% 또는 평균 대비 일정 표준편차 
이상과 같은 상·하위 집단으로 임의 구분할 경우, 임계값 설정에 따른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고립 수준의 
미세한 차이에 대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 수준 자체의 변화를 최대한 
보존하고, 부정적 경험 변수들의 결합에 따라 고립 수준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심화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연속형 
종속변수를 유지하였다. CHAID 알고리즘은 각 분기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분할을 수행하므로, 사회적 고립 수준의 차이를 데이터 기반으로 식별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할과 병합을 위한 유의수준을 0.05로 설정하였다. 모형의 과소적합이나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가지치기(pre-pruning) 기법을 활용하여 나무의 최대 깊이를 사전에 제한하였다. 나무의 복잡성, 규칙
의 타당성, 노드 수 등을 고려하여 최대 깊이는 3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분기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질 경우 
노드 수 증가로 인해 규칙 해석이 어려워지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비 
분석 결과에서도 깊이 3을 초과할 경우 일부 노드의 표본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추정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할을 위한 최소 표본 수는 부모 노드 100명, 자식 노드 50명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각 노드에서 산출되는 사회적 고립 평균값이 충분한 표본에 기반하도록 하여 우연적 변동에 의한 분할을 방지하
고, 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기준은 본 연구의 표본 규모와 연구 목적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의 안정성과 해석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설정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분할 기준, 과적합 통제 전략, 교차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CHAID 알고리즘은 각 분기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카이제곱 검정 
기반의 유의확률(p-value)에 따라 평가하며, 이를 통해 노드 간 종속변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
나는 방향으로 분할을 수행한다. 즉, 각 분기는 불순도(impurity)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형성되며, 이는 
사회적 고립 수준의 집단 간 변별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의사결정나무는 분기 수가 증가할수록 훈련 
자료에 과도하게 적합될 위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전 가지치기(pre-pruning)를 통해 과적합을 통제하였
다. 구체적으로 나무의 최대 깊이를 3으로 제한하고,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최소 표본 수를 각각 100명과 
50명으로 설정함으로써, 표본 수가 지나치게 작은 노드에서 우연적 변동에 의해 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
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10-fold 교차검증을 실시하여 모형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2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 분석 및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 경험이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분석을 
성인기 이전 경험 모형, 성인기 이후 경험 모형, 두 시점을 통합한 모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설계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특정 시점의 단일 사건에 의해 설명되기보다는, 생애 전반에서의 경험이 누적
되고 상호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성인기 이전 경험만을 포함한 모형은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된 
관계 경험과 정서적 환경이 이후 사회적 고립의 기초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인
기 이후 경험 모형은 진학, 취업, 대인관계와 같은 성인 초기 발달과업의 좌절이 사회적 고립을 촉발하거나 심화시
키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기 이전과 이후 경험을 통합한 모형은 초기 생애 경험과 이후의 
부정적 사건이 결합될 때 사회적 고립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생애주기적 누적 효과와 경로 
의존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어떠한 경로로 작용하는지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 경험 이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않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특정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거나 인과적 효과를 엄밀하게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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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경험한 부정적 사건들의 조합과 상호작용이 사회적 고립에 어떠한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변수 간의 상호작용과 분류 
규칙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둔 방법으로, 특정 통제변수를 사전에 설정하기보다 다양한 경험 변수들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김구, 2002).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사회적 고립의 
구조적 배경을 설명하는 요인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생애과정에서 축적된 부정적 경험의 영향에 
있으므로 분석 모형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의사결정나무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성인기 이전에 부정적 경험을 
한 청년의 비율은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39.2%, 부모님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33.5%,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 42.5%,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35.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26.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33.9%로 나타
났다. 성인기 이후에 경험한 부정적 경험을 한 청년의 비율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 다녀야 했던 경험 10.1%, 

가까운 사람이 취업 문제로 나를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27.6%, 내가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을 못했던 
경험 29.8%, 내가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44.7%, 내가 원했던 때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47.4%,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50.6%, 믿었던 사람이 내게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33.2%, 

가까웠던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경험 42.9%로 나타났다.   

구분 변수명 변수값 빈도(명) 퍼센트(%)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없다 3,353 60.8
있다 2,160 39.2

부모님이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없다 3,666 66.5
있다 1,847 33.5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 없다 3,171 57.5
있다 2,342 42.5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없다 3,557 64.5
있다 1,956 35.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없다 4,049 73.4
있다 1,464 26.6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없다 3,642 66.1
있다 1,871 33.9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 다녀야 했던 경험 없다 4,955 89.9
있다 558 10.1

가까운 사람이 취업 문제로 나를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없다 3,993 72.4
있다 1,520 27.6

내가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을 못했던 경험 없다 3,868 70.2
있다 1,645 29.8

내가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없다 3,049 55.3
있다 2,464 44.7

내가 원했던 때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없다 2,901 52.6
있다 2,612 47.4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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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나무분석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부정적 경험과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는 각각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고,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높은 
조합의 노드의 순서를 나타내는 이익도표는 <표 2>와 같다. 10-fold 교차검증을 통해 위험도를 추정하여 의사결정
나무 분석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차검증 결과, 세 모형 모두에서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는 재치환 추정값과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는 교차검증 추정값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이 훈련 데이터에 과도하게 최적화된 과적합 상태가 아니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송태민, 송주영, 2013). 

먼저,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의 의사결정나무 이익도표에서 사회적 고립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노드는 13으로서 763명(13.8%)이 속하며, 이 그룹 청년의 사회적 고립 평균값은 2.698이었다. 나무구조
의 가장 위에 위치한 네모(노드 0)는 뿌리마디로서, 예측변수(독립변수)가 투입되기 전 종속변수(사회적 고립)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뿌리마디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2.241로 나타났다. 뿌리마디 하단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
는 요인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
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2.241에서 2.548로 증가하였다.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된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 중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며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이전의 2.548에서 2.632로 증가하였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 중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
던 경험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
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며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고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이전의 2.632에서 2.698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드 13으로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며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고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의 의사결정나무 이익도표에서 사회적 고립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노드는 14로서 483명(8.8%)이 속하며, 이 그룹 청년의 사회적 고립 평균값은 2.792이었다. 뿌리마디
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2.241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 중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
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2.241에서 2.591로 증가하였다.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된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 중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다음으로 중요한 

구분 변수명 변수값 빈도(명) 퍼센트(%)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없다 2,725 49.4
있다 2,788 50.6

믿었던 사람이 내게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없다 3,683 66.8
있다 1,830 33.2

가까웠던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경험 없다 3,148 57.1
있다 2,365 42.9

종속변수 사회적 고립 평균
(표준편차)

2.24
(0.78)

　

　 N=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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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
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이전의 2.591에서 2.711로 증가하였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 중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을 못했던 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이 있으며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을 못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이전의 2.711에서 2.792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드 14로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이 있으며,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을 못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 청년이
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의 의사결정나무 이익도표에서 사회적 고립 수준
이 가장 높게 나타난 노드는 14로서 547명(9.9%)이 속하며, 이 그룹 청년의 사회적 고립 평균값은 2.826이었다. 

뿌리마디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2.241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부정적 경험 중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성인기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었다. 즉,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2.241에서 2.548로 증가하였
다.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된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 중 성인기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
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기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이전의 
2.548에서 2.717로 증가하였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 중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
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성인기 이후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기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으며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
의 사회적 고립은 이전의 2.717에서 2.826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드 14로 성인기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으며,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 두 시점을 통합한 부정적 경험을 각각 투입한 의사결정
나무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세 모형 모두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단일한 부정적 경험보다는 복수의 부정적 
경험이 결합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모형의 이익도표에서 사회적 고립 평균값이 가장 
높은 노드는 성인기 이전 모형에서 2.698, 성인기 이후 모형에서 2.792, 통합 모형에서 2.826으로 나타나, 부정적 
경험이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누적될수록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모형별로 사회적 고립을 
예측하는 핵심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 모형에서는 학교나 동네에서의 괴롭힘이나 따돌
림 경험이 가장 상위 분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 모형에서는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
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인기 이전에는 또래 및 
일상적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성인기 이후에는 사회진입 과정에서의 실패나 압박 경험이 사회적 고립 
형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한편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부정적 경험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 모형에서도 성인기 이전의 학교나 동네에서의 
괴롭힘이나 따돌림 경험이 가장 상위 분기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사회관계 경험이 청년기 사회적 고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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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통합 모형에서 성인기 이후의 취업·진로 압박 경험과 신뢰 관계의 붕괴 경험이 순차적으로 
결합될 때 사회적 고립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초기의 관계 손상이 이후 사회적 좌절 경험과 결합되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연쇄적 위험 구조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특정 
시점의 부정적 경험에 의해 단편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성인기 이전의 관계적 부정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성인기 
이후 사회진입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누적·결합되면서 강화되는 과정적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표 3.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의사결정나무 이익도표 

 

성인기 이전 성인기 이후 성인기 이전과 이후
노드 N 퍼센트 평균 노드 N 퍼센트 평균 노드 N 퍼센트 평균
13 763 13.8% 2.698 14 483 8.8% 2.792 14 547 0.099 2.826
12 286 5.2% 2.530 12 92 1.7% 2.753 10 109 0.020 2.706
14 436 7.9% 2.518 10 115 2.1% 2.654 13 320 0.058 2.529
10 473 8.6% 2.417 13 372 6.7% 2.606 12 534 0.097 2.520
11 386 7.0% 2.301 11 573 10.4% 2.387 9 544 0.099 2.369
8 295 5.4% 2.295 9 860 15.6% 2.328 11 470 0.085 2.270
9 670 12.2% 2.236 8 984 17.8% 2.179 8 755 0.137 2.217
7 2204 40.0% 1.937 7 2034 36.9% 1.9494 7 2234 0.405 1.938

　
방법

성인기 이전 성인기 이후 성인기 이전과 이후
추정값 표준오차 추정값 표준오차 추정값 표준오차

재치환 0.523 0.009 0.524 0.009 0.513 0.009
교차검증 0.528 0.009 0.529 0.009 0.521 0.009

표 4. 교차검증 결과

그림 1.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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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그림 3.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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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예측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 중 사회적 고립이 가장 높은 청년 집단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기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
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며,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고,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이 있는 청년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창시절 학교폭력이
나 따돌림, 가족의 정서적 문제, 가난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를 지지한다(노가
빈 외, 2021; 윤철경 외, 2021; Barnes & Theule, 2019).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김세원, 2018). 이러한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아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할 수 있다(이지민, 김영근, 2021). 어린 시절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함께 경험한 경우, 청년이 된 후 사회적
으로 고립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성장한 아동은 
가정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정서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기 어려워 자녀의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Breaux et al., 2016).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경우 아동은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 경험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홍진이, 한기백, 2015). 결과적으로 가정 내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한 개인은 정서적 
불안정이나 대인관계 회피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특성이 청년기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아동
에게 가족의 정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 아이는 밖에서도 위험하고 안에서도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 사회적 
고립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다. 성인기 이전에 이러한 부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험까지 한 청년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면,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사회적 연결망에서 소외될 수 있다(이지민, 김영근, 2021). 이는 
자신감 저하, 사회적 위축,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험을 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노가빈 외, 2021). 

다음으로,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 중 사회적 고립이 가장 높은 청년 집단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을 못했던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기 이후에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
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이 있으며,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을 못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와 생산에 
대한 강요와 압박, 믿었던 사람의 배신, 진학 실패 등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촉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노가빈 외, 2021; 류주연 외, 2023; 박주홍 외, 2022).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까운 사람이 진로나 취업 문제로 압박을 가하면, 청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자율성을 침해받게 된다(Çelik, 2024). 청년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
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조율하고 최적화된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충분히 경험하기도 전에 주변에서 특정 직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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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강요하면, 청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하며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Çelik, 2024).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과 더불어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나 
배신을 당한 경험을 한 경우,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의 
배신은 결국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생기게 하여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을 낳고, 이는 점점 더 고립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주홍 외, 2022). 성인기에 이러한 부정적
인 경험들에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을 못했던 경험이 더해지면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대학 입학 지연은 개인의 진로 계획이 예상했던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청년에게 
하나의 실패 경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또래 집단이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입과 같은 전형적인 생애 
경로를 밟아가는 상황에서 대학 입학이 지연될 경우, 청년은 자신이 또래보다 뒤처졌다는 인식을 형성하기 쉽다. 

이러한 또래와의 비교는 개인의 성취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강화하여 스스로를 무능하거나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Kang et al., 2025). 더 나아가 진로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현숙, 2014). 이와 같은 
경험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신감을 저하시켜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변금선, 김정숙, 2024). 이러한 부정적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은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거
나 두려워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성인기 이전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자아정
체감, 신뢰감, 사회적 기술은 주로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된다(Erikson, 1968). 이 시기에 타인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불신, 사회적 불안, 회피적 대인관계 
등이 형성되는 기반이 될 수 있다(Boulton, 2013). 이는 성인이 된 이후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손상된 심리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떠올려 현재의 부정적 정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촉발하는 기저로 작동할 수 있다(Malamut & Salmivalli, 2025). 어린 
시절 겪은 배척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trauma)이 있는 상태에서 성인이 된 후 가까운 사람의 진로나 취업에 
대한 강요·압박, 배신을 경험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분노, 불신, 두려움이 심화되어 더 이상 사회생활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갖지 못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고 고립될 수 있을 것이다(Thompson et al., 2022).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특정 시기의 단일 경험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고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은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며,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의 실패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기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건
이나 시점에 대한 단편적 대응이 아니라, 생애과정 전반에서 누적되는 취약성을 고려한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경험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경험한 아동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학령기 시기의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이후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참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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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또래관계 갈등이나 따돌림과 같은 초기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방 및 개입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예방 및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내성적인 학생, 외모·행동이 또래와 다른 학생,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가정 내 돌봄 부족
이나 빈곤 등의 환경에 놓인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Stein et al., 2022; Twyman 

et al., 2018).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친구관계와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해자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감정 조절이 미숙하여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폭력 
행동이 제지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정당화하거나 반복할 수 있다(김동민 외, 2014; Bjereld et al., 2021; Zych 

et al., 2019). 이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는 역할극, 피해자 관점 활동 등을 통해 공감 능력을 기르고, 감정 
이해 및 조절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를 학교폭력 책임자로 지정하여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지도,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이
고 체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까운 사람이 취업 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 수준을 높이는 결과
는 청년기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이 단순히 개인의 취업역량 강화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가족 및 관계 
환경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청년 정책은 주로 청년 개인 대상의 취업 지원, 진로 
상담, 심리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모와 가족의 과도한 기대와 통제가 청년의 자율성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기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서는 청년
의 자율적 진로결정권을 보호하고 가족 관계 차원의 지원을 포함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가령, 청년센터,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율성 존중 의사소통, 비교와 
통제 중심 양육의 부정적 영향, 성인기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 방법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상담 과정에서 가족 갈등과 부모 압박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가족상담 및 부모상담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의 다양한 진로와 삶의 속도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부모교육 콘텐츠 보급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기 이후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 손상 경험에 대한 예방 및 심리적 지원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나 배신을 경험한 경우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형성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을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이 타인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사기나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청년이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 관계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가령, 경계선 세우기 실습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과 상대의 책임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YES/NO’ 말하기 연습을 통하여 ‘NO라고 말해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청년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형 법률교육이나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과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위험군 청년
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청소년기의 괴롭힘 경험과 성인기 이후의 진로 압박, 

대인관계 배신 경험이 결합될 때 사회적 고립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특정 시기의 사건이 아니라 생애과정 전반에서 누적된 취약성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학교, 지역사회 복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 등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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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단계에서 발견된 정서적 취약성을 가진 학생에 대해 
지역사회 상담기관이나 청년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상담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의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애과정 기반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
고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하여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있어서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의 중요도와 변수들 간 결합에 의한 상호작
용 효과를 파악하고,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
는 청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서울시와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전국 대상으로 청년 표본을 추출하여 사회적 고립을 분석함으
로써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직관적이고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작은 데이터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전혀 다른 분류 구조의 나무가 생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측정 결과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존재하며, 과적합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다수의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예측력을 강화하는 앙상블(ensemble)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Radom Forest), 경사 부스팅(Gradient Boosting). 엑스지부스트(XGBoost) 등을 활용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측 요인을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한다. 랜덤 포레스트는 다수의 나무를 결합함으로써 개별 나무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경사 부스팅이나 엑스지부스트와 같은 기법은 오차를 
순차적으로 보정하는 방식으로 보다 정교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변수 중요도의 일관성, 주요 예측 요인의 재현성, 위험집단 식별 결과의 안정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의 성인기 이전 경험과 이후 경험을 현 시점에서 회고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 
주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포함하는 종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단일 시점
에서 수집된 횡단자료를 활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종단적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동일한 개인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계열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타당한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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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analyze how adverse experiences before and after 

adulthood predict social isolation among young adults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are from the 2022 Seoul Survey on 

Socially Isolated and Reclusive Youth, condu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comprising 5,513 young people aged 19 to 39 residing in 

Seoul. The CHAID algorithm, a decision tree analysis method, was employed. 

To evaluate the validity and stability of the decision tree model, splitting criteria, 

overfitting control strategies, and cross-validation analyses were applied.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experiences before and after adulthood interact, the 

key factors influencing social isolation are: (1) experiences of being bullied or 

ostracized at school or in the neighborhood before adulthood, (2) experiences 

of being pressured about employment or having a career path forced by close 

individuals after adulthood, and (3) experiences of being deceived or betrayed 

by someone they trus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policy 

measures to address young adults’ social isolation, including strengthening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ystems, protecting youths’ 

autonom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providing family-level support, offering 

preventive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experiences of interpersonal trust 

violation in adulthood, and establishing an integrated life-course-based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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